
단 6:10

오늘의 말씀
Scripture reading



단 6:10 다니엘은, 왕이 금령 문서에
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, 자기의 집
으로 돌아가서, 다락방으로 올라갔다. 
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
나 있었다. 그는 늘 하듯이, 하루에 세
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
하며, 감사를 드렸다.

단 6:10
새번역 성경





요시야

여호아하스

여호야김 – B.C. 605년 1차
바벨론 포로



단 6:3 그런데 다니엘이 다
른 정승들이나 지방장관들보
다 더 우수하였으므로, 왕이
그를 나라의 통치자로 임명
하고자 하였다.



단 6:10 다니엘이 이 조서에
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
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
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
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
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
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



단 6:22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
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
셨으므로, 사자들이 나를 해치
지 못하였습니다. 



단 6:24 왕이 명령을 내려서, 다
니엘을 헐뜯은 사람들을 데려오게
하고, 그들과 그 자식들과 아내들
을 사자 굴에 던져 넣으니, 그들이
굴 밑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
이 그들을 움켜서, 그 뼈까지 부서
뜨렸다.



1. 다니엘의 삶의 기준을 배워야
합니다.



벨드사살 –

“벨이 그의 생명을 보호하실
것이다”



1 이것은 예언자 예레미야가
예루살렘에서 보낸 편지로서, 
포로로 잡혀 간 장로들 가운데
서 살아 남은 사람들을 비롯하
여,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
서 바빌로니아로 잡아간 제사
장들과 예언자들과 온 백성에
게 보낸 것이다.



2 이 때는 여고냐 왕과 그의 어머
니와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
고관들과 기술자들과 대장장이들
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뒤이다.

3 이 편지는, 유다 왕 시드기야가
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게 보
낸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
의 아들 그마랴를 시켜 바빌로니
아로 전달하였다. 다음은 편지의
내용이다.



4 "나 만군의 주, 이스라엘의
하나님이 말한다. 내가 예루살
렘에서 바빌로니아로 잡혀 가
게 한 모든 포로에게 말한다.

5 너희는 그 곳에 집을 짓고 정
착하여라. 과수원도 만들고 그
열매도 따 먹어라.



6 너희는 장가를 들어서 아들
딸을 낳고, 너희 아들들도 장가
를 보내고 너희 딸들도 시집을
보내어, 그들도 아들딸을 낳도
록 하여라. 너희가 그 곳에서
번성하여, 줄어들지 않게 하여
라.



7 또 너희는, 내가 사로잡혀 가
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
록 노력하고, 그 성읍이 번영하
도록 나 주에게 기도하여라. 그
성읍이 평안해야, 너희도 평안
할 것이기 때문이다.



8 나 만군의 주, 이스라엘의 하나
님이 분명히 말한다. 너희는 지금
너희 가운데 있는 예언자들에게
속지 말고, 점쟁이들에게도 속지
말고, 꿈쟁이들의 꿈 이야기도 곧
이듣지 말아라.

9 그들은 단지 나의 이름을 팔아
서 너희에게 거짓 예언을 하고 있
을 뿐이다. 그들은 내가 보낸 자들
이 아니다. 나 주의 말이다.



2. 다니엘의 삶의 원동력을
배워야 합니다.



단 6:3 (개정)
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
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
씩



단 3:17 불 속에 던져져도, 임
금님,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
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
속에서 구해 주시고, 임금님의
손에서도 구해 주실 것입니다.


